
격 려 사

 불교예술은 불교의 교학적 사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배움의 근기에 상관없
이 누구든 종교적 환희와 발심을 내도록 하는 포교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선서
화 역시 우리에게 글자 한 획, 그림 한 장으로 해탈과 깨달음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각스님은 산사에서 수행생활을 하며 산, 물, 나무, 해, 달, 새와 같은 자
연의 도반들을 담백하게 화폭에 담아 참된 마음인 무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서화로 30년 여 년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홍포하였고, 전시회 수익금을 백혈병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실업자가족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내놓으며 중생과 함께 해오셨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에는 자성과 쇄신을 통해 정법을 구현하고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조계종단이 진행하고 있는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 가운데 문화기금
모금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종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 66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행복한 미소’ 선서화 특별기획
전은 일제강점기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경축하는 뜻 깊은 전시로써 참된 광
복의 의미와 언제나 민족과 함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자리이
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MBC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수병 사장
님과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성각스님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선서화를 감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
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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